
우리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빛을 전하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에페소 5,8-9)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레아의 경험담이에요. 

하루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몹시 야윈 아이가 서 있었어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레아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말을 
기억하고는 엄마에게 “우리 저녁식사를 주면 어떨까요?”라고 
청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나니, 레아와 엄마는 아주 
기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빛을 간직하게 된다고, 에페소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기억시켜 주세요.

그들에게 늘 사랑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지내라고 용기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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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OM,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의 어린이들입니다. 


